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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 사업화 2600억원 지원
산자부, 의약․소재․진단시약․합성 대상 … 6월 중순 대상 선정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600억원을 들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2월21일 연구개발중인 바이오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연구과제당 해마다 10억-25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소재 △진단시약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합성

의약품 △바이오 공정기술 등이다.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연구개발 과제보다는 사업화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에 신물질을 테스트해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신약 등의 시험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어 중소 벤처기업은 테스트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약 제조를 위해 개발된 신물질의 전임상 또는 임상 1+2a단계에 있는 사업화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3월말께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6월 중순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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